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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울가뭄 '우려'…농어촌공사 "월동작물 농가에 급
수지원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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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겨울 가뭄이 우려되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물 부족 지역
을 중심으로 마늘과 양파 등 월동작물에 선제적 급수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.

최근 2개월 동안 전국 강수량은 평년대비 9.8% 수준에 불과한데다, 전남과 경북, 경남
의 경우 누적강수량이 현저히 부족해 밭작물 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용수확보에 어려
움을 겪고 있습니다.

농어촌공사는 이에 따라 양수장 가동을 위한 전기연결과 시설점검 등을 신속하게 시
행해 우선 공급이 필요한 구역에 급수를 시작한 뒤 농림축산식품부, 지자체와 협조해 
급수구역을 확대 지원할 예정입니다.

오늘(22일) 기준, 농어촌공사가 관리 중인 전국 3,438개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82%
로 충분한 영농급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

(사진=경북도 제공, 연합뉴스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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